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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지니는

태도 및 다문화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

다. 연구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27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연령별 태도의 차이

가 크지 않았고, 접촉의 효과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부분적으로 나

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태도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보다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삶의 만족도와 한민족

정체성이 산출된 반면,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실갈등인식과 차별감이, 연민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차별감이,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집단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산출되

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는 대상마다, 그리고 태도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 태도의 차원이 일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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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

닌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인주민의 수는 약 157만 명으로 이는 한국의 주

민등록인구 대비 3.1%에 해당되는 비율이며

2013년 대비 8.6% 증가한 수치로 매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물론 한국

사회에 외국출신의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낸 것

은 1980년대 초반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등장

하기 시작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

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실

행된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하여 한

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점차 증가

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이 활

성화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이 급격히 증가하

였으며, 그 결과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증가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의 주요 다문화집단으로 등장하

게 되었다(양계민, 2015).

한편, 또 다른 종류의 이주자인 북한이탈주민

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남한에 입국하기 시

작하여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각해진 1990년대

중반부터 입국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

고, 최근까지 꾸준한 입국이 이루어진 결과,

2014년 6월 현재 26,85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

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

부, 2014; 양계민, 2015 재인용).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의 기준에서 보면 다문화집단이라고 구

분하기에 자연스럽지 않으나, 북한에서 남한으

로 이주를 하였고 남북한이 분단 이후 장기간

서로 다른 근대화의 경험을 겪었으며, 남북 상

호간 교류가 전혀 없었고, 남한에 입국한 후 언

어, 사상, 생활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경험하면

서 문화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이

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공통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는 점에서 완전히 다문화집단이라고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문화에서 온 여타의 다

문화집단 구성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점을 지

니게 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른 다

문화집단과는 별도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의 다른 다

문화집단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지원을 받

는 등 특수한 위치를 누리고 있다(윤인진, 2004).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러한 지원을 하는 근거는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식과 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 때문인데,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이 존재하고 그 중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될

때 소수 집단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대는 다른 소

수집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기대

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는 ‘같은 민족’에 대한 적

절한 대우가 아니라는 주장이 야기되어 자칫 상

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명칭을 남북하나

재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북한이탈주민

들이 ‘명칭을 바꾸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을 축소하려 한다’는 오해를 하여 남북하나재단

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남한정부의 지원 축소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여진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집단이 제한된 자원

(사회적․정책적 지원)을 놓고 상호간 경쟁을 하

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현실갈등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소수집단

집단간에도 적개심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부

정적 평가가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있다(Sherif,

1966). 물론 국내 소수집단간 갈등의 문제는 현

재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없고, 한국

의 경우 미국과 같이 하나의 소수집단이 뚜렷하

게 구분되는 대규모의 집단으로 형성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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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국가가 아니기에 당장에 나타날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다문화집단을 지

원하는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고(이

종두, 백미현, 2014), 통일 독일의 동독출신 주민

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가치체계에 대한 부적응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의식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와(박영정

외, 2011), 동독출신 주민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과 자신의 무능을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

리고 실질적으로 공격행동을 표출하는 일이 발

생하고 있다는 현실(이기식, 2008)을 살펴보면,

미래 한국사회에서도 북한출신자들과 다문화집

단간의 갈등 문제는 충분히 발생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소수집단관련 태

도 연구는 주로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대상으

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소수집단이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김혜숙, 2000; 김혜숙 외, 2003; 김혜숙, 2007;

김혜숙 외, 2011; 양계민, 2009; 양계민, 2010; 양

계민, 정진경, 2005; 윤인진, 2003; 이수정, 양계

민, 2013; 임성택, 2003). 이는 아마도 소수집단

이 한국사회에서 적응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수집단의 수용적 태도가 중요하며, 역사적으

로도 집단갈등의 문제는 주로 다수집단과 소수

집단간에 나타난 문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보면 다문화사회

에서 소수집단들이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

는 관계에 놓일 경우 상호간 갈등이 유발된 사

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서 라틴계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면서 시내의 주거지와 일자리를 놓고 저소득층

의 흑인과 라틴계 이주민들이 서로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되고(Baker & Binham, 1991), 그 결과

미국에서 소수집단이었던 흑인집단이 새로운 소

수집단인 라틴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

하는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다(Zάrate, 2009).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공격적 행동으로 발전하

게 되는데, 미국의 LA에서는 1992년부터 1993

년까지 소수집단간 갈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무기로 피습당한 초, 중, 고등학생이 383명이

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lticultural

Collaborative, 1996). 이러한 소수집단간 갈등이

심화되고 외현화된 사건이 1992년 4월 29일 LA

에서 일어난 LA폭동으로, 이는 주류집단인 백인

과 특정 소수집단간의 갈등이 아니라 한인과 흑

인 및 라틴계 등 소수집단들 사이의 누적된 갈

등이 폭발한 현상으로, 폭동과정에서 서로 다른

민족집단에 대한 공격이 만연했다는 사실(장태

한, 2007)은 소수집단간 갈등현상이 심화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 내에서

소수집단간 갈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가시화된 문제는 아니나 점차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소수집단

이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

이며, 특히 미래 통일한국 사회에서는 ‘같은 민

족’이라는 기준에서 남한과 더 가까운 북한출신

자와 다문화집단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한국사회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소수집단간 갈등의 문제들, 특히

북한출신자들과 다문화집단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미리 가늠해 봄으로써 사회통합을 위

한 노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실갈등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외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편견과 차별, 또는

집단간 갈등과 관련된다고 알려진 현실갈등이

론(Realistic Conflict Theory), 사회정체감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외 외집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상

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실갈등(Realistic Conflict)이론은 집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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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돈, 명성, 천연자원, 에너지 등과 같이 사회적으

로 가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

들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기에 한 집단이 사

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들을 점유하게 되면 다

른 집단은 그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Forsyth, 1999), 그 결과 다른 집단으로

인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다고 생각할 경우 경쟁심과 적개심이 생기고 상

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동반되면서 이 부정

적인 평가가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부풀려지고

자연스럽게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이론이

다(Sherif, 1966). 지금까지 현실갈등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일관되게 산출된 바

있는데,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는 현실갈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내 소수집단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자녀,

조선족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아지고 긍정

적 태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계민

(2010)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시 현실갈

등인식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

혜숙 등(2011)의 연구에서도 이주민이 자신들의

현실적 이득을 위협한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거리감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이주

민이 우리 사회의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지각하

거나 혹은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고 지각하는 현실적 위협이 편견을 높이는 경향

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다수자 집단이 소수집

단과의 현실갈등을 인식하게 될 때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들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현상은 다수자와 소수자 간에만 나타나는 현상

이 아니다.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는 대

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현실갈등인식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Coenders, Lunners, 그리고

Scheepers(2003)는 다문화사회에서 다수집단과 소

수집단이 갈등을 겪을 경우 주로 다수자 집단

중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단순노동자 계층이

소수집단과 갈등을 겪는다고 한 바 있는데, 이

는 상류계층의 경우 그들이 지닌 자원을 이주자

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갈등을

경험할 필요가 없고, 교육수준이 낮은 단순노동

자들이 계층적으로 취약한 이주자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

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에

비해서 낮은 계층을 이루고 있고, 국가의 지원

이나 사회적 지원 등의 제한된 자원을 두고 다

문화집단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다고 인식한다면,

다문화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내에서

주류집단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이 자신들과 마찬

가지로 소수집단인 다문화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현실갈등 인식을 할 경우 이것이 다문화집단 구

성원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자 하였다.

사회정체감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외집단에 대한 태도형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사회정체감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

다. 사회정체감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본적

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데,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에

서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차

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Tajfel,

1978). 따라서 사회정체감 이론에 근거한다면,

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내집단 편애는 더욱 높

아지게 되고 외집단 차별현상은 더 높아진다

(김금미, 한덕웅, 2002a, 2002b; Oakes & Turner,

1980; Tajfel, 1978, 1981). 그러나 사회범주화

(Social Categorization Theory)이론에서는 자아존중

감을 높이기 위한 동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세상

의 모든 사물을 범주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인지

적 속성 때문에 내집단 선호 및 외집단 차별 현

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인

지적 속성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부류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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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내집단(ingroup)으로 범주화하고 자기와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외집단(outgroup)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이 두 집단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집단 내 구성원들의 차이

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하고, 이 대상들을 집단

범주에 의거하여 지각하게 된다고 가정하는 것

이다(Turner, Hogg, Oakes, Reicher & Whetherell,

1987).

이 두 이론에 근거하면 그것이 동기의 문제

이든 인지적 특성의 문제이든, 내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지닌다는 것은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선호

(Brewer, 1979)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집

단 구성원들과 상호의존 및 협동적인 태도를 형

성함으로써 소속감을 강화하고, 내집단에서 얻

을 수 있는 또 다른 자원들을 획득하여 결국은

개인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기제로 설명되기도

한다(Brewer, 1981). 이를 위해서는 내집단 구성

원들 간의 상호 신뢰가 필수적인데, 상호신뢰

를 위해서는 자신을 독특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탈개인화

(depersonalization)의 상태가 되고, 그 결과 내집

단구성원에 대해 긍정적인 매력을 촉진시키고

내집단의 규범에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되

며 훌륭한 집단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

동을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Brewer, 2001).

그렇다면 한국인의 사회정체감은 어떻게 정

의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인의 경우 역사

적으로 식민시대를 경험하였고, 현재까지도 분

단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기에, 오랜 시간 국내

외 한국민족의 뿌리를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을 응집시키

고 민족정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

한 방법으로 한민족정체성을 강조하여 왔다(이

광규, 2005). 특히 분단이라는 정치적 현실에서

볼 때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의 근거는 남

과 북은 하나의 민족국가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

에 한국인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한민족

의 우수성을 주장하는(윤경로, 2004) 방식으로

한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한민

족정체성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정체성이

라고 볼 수 있는데, 민족 정체성을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 대한 지식과 그 집단의 구성원임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Tajfel,

1981) 또는 공유된 민족적 특성으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특정 민족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

(Phinney, 1990; Shibutan & Kwan, 1966)으로 본다

면, 한민족정체성은 ‘한국인’ 또는 ‘한민족’이라

는 집단 구성원임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 또는

소속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일종의

민족정체감(ethnic identity)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볼 때,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연대감을 가

지게 하고,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지니며(Jones, 1997), 집단 수

준에서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

지기 위한 노력, 내집단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정치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자 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Tajfel, 1981;

Thoits & Virshup, 1997; Turner, 1987). 즉, 민족

정체감이 내집단 내에서는 집단응집성(Turner,

1985)과 관련되고 외집단과의 관계에서는 고정

관념과 집단간 갈등(Jussim, Ashmore, & Wilder,

2001)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한주민으로 인정받고 ‘한국사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들이 북한에서 넘어왔지만 ‘남한주민’ 또는

‘한국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의식이고, 북한이탈주민

에 있어서 한민족정체성은 남한주민으로 ‘포함’

되는 동시에 이주배경의 다문화집단구성원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른 소수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보다 주류에 가깝다는 인식

을 스스로 하는 것이 정신건강 및 심리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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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단일민

족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를 나타내는 한민족정

체성은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

이 사회 내에서 심리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민족정체성은 이주배경의 다문화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고,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집단간 접촉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요인 중 ‘접

촉가설’은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외집단

구성원과의 긍정적이고 빈번한 접촉을 통해 외

집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Allport, 1954)에서 외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집단 간

빈번한 접촉은 개인이 집단을 범주화하는 과정

에서 외집단 구성원을 내집단으로 포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Eller & Abrams,

2003; Pettigrew, 1998), 상호간 소통의 증가를 통

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상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지고 타집단

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며(Pettigrew & Tropp,

2008), 집단 간 접촉 할 기회가 많을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친밀감이 높

아져 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소되고 높은 호감을

보이는 등(Eller & Abrams, 2003; Hewstone, Rubin

& Willis, 2002) 태도변화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Eller & Abrams, 2003;

Pettigrew, 1988). 집단간 접촉은 인지적 측면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집단간 접촉을 통해 외집단

구성원의 감정을 공유하고 외집단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게 되어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돈

독히 함으로서 상대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획득할 수도 있다(Pettigrew, 1997; Turner,

Hewstone & Voci, 2007). 접촉가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접촉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종집단간 또는 민족집단 간에 존

재하는 편견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집단성원들

간의 일시적․우연적 접촉이 아닌 비교적 지속

적이고 친밀한 접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Brown & Turner, 1981; Powers & Ellison, 1995;

Sigelman & Welch, 1993).

국내에서도 태도에 대한 접촉의 효과를 나타

낸 연구결과들이 있다. 우선, 김이선 등(2007)의

연구에서는 친밀한 접촉이 종족적 배제주의를

낮춘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고, 김혜숙 등(2011)

의 연구에서는 접촉 수(만나는 사람의 수)와 접

촉빈도(만나는 횟수)의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는

데, 이 중 접촉 빈도만이 이주민 외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부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수정과 양계민(2013)의 연구에서는 접

촉빈도와 접촉자의 수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빈

도가 높고 접촉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 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증가하고, 사회

적 거리감이 감소하며, 이해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외집단에 대한 접촉빈도가 높다고 해

서 반드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외집단 구성원과 자주 접촉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다(Aberson & Haag, 2007).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는 접촉형태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

석한 바 있는데, 신변담당보호관, 공무원, 대인

학교교사, 같은 교회 교인, 학급 학우 등 다양한

접촉의 방식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감정, 신뢰 및 수용도가 다양함을 보여주어 접

촉 방식의 중요성을 시사하였고, 미국의 한인과

흑인간의 상호접촉수준에 따른 편견을 분석한

장상희의 연구(1998)에서도 흑인과 동등한 수준

의 접촉을 하는 한인의 경우 흑인에 대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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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이 낮아지지만, 비동등한 접촉은 편견감

소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등한 접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접촉이 외집단에 대해 지니는 효

과는 외집단 접촉의 수, 빈도, 유형 등에 따라

연구마다 다양하다. 또한 내집단 구성원들이 외

집단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적 태도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외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을

한다 해도 외집단 구성원인 개인수준에서의 호

감도는 높일 수는 있으나 외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한계도 있

다(Rothbart & John, 1985; Tropp & Pettigrew,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의 효과는 일관되

게 산출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내

같은 소수집단인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

도에서도 접촉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접촉의 수준을 분석

에 포함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생활과 외집단에 대한 태

도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다른 소수집단

에 비해 우위를 지닌 상태에서 적응적으로 살아

가고 있는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중 대

다수는 여전히 빈곤한 주변인으로 존재하면서

주류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주민 스스로가 체감하는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김광웅, 이봉근, 2011).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

들을 보면, 다양한 영역의 전반에 걸쳐서 어려

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로움’

이나 ‘주변사람들의 편견이나 무시’,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이금순

외, 2003), 남한주민들과 친밀한 접촉관계를 형

성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윤인진, 2004).

이중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문제라고 인식

하는 것 중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최근

남북하나재단에서 발표한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결과의 보도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

민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있어서 남한주민에 비

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이탈주민의 일

용직 비율이 일반국민 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자영업의 비율은 일반국민보다 3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의 직업유형도 단

순노무 종사자가 32.6%로 가장 많고, 서비스 종

사자(23.1%),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12.2%), 사

무직(8.3%) 등으로 조사되어 많은 북한이탈주민

이 현재 직업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4). 이러한 결과는 과거 여러 연구에서도 일

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로,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

활동 인구의 30～40%가량이 실업상태에 있고(윤

덕룡, 강태규, 1997; 윤인진, 2000), 취업을 한 경

우도 정규직의 비율이 낮으며(이금순 외, 2003),

생산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저임금,

고용불안, 발전가능성 부재 등으로 이직을 빈번

히 하게 되고, 이직 후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결

국 사회의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

히 발생하고 있다(윤인진, 1999). 특히, 2014년 6

월 현재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남한 내 북한

이탈주민의 재북시 직업 중 ‘무직’ 또는 ‘노동

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관리직이나 전문

직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통일부, 2014),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대다

수가 북한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했던 경우가 많고, 일부 북한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했던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에서 습득한 지

식과 기술로는 남한에서 같은 수준의 전문직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경제적인 어

려움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생활 및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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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편견이다. 북한이

탈주민 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22.4%)의

문제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보고한 바 있다(북

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조영아. 2011 재인용).

이들의 차별감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의식

을 근거로 외국출신의 이주 배경을 지닌 다문화

집단보다는 남한주민들로부터 더 가까운 존재로

인식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 반해, 실제 연구

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소수집단 중 가장

덜 선호되는 존재임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

다(김혜숙 등, 2003; 김혜숙, 2007; 양계민, 2009;

윤인진과 김상학, 2003; 윤인진과 송영호, 2007).

이렇듯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대한 평가와 외집

단이 내집단에 대해 내리는 평가의 괴리가 클수

록 그 집단 사람들이 체험하는 갈등과 소외감

및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

신체적 폭력의 동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

(전우택, 2000)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차별

감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

다. 실제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차별감의 효과

를 연구한 해외 연구들을 보면, 차별감은 이민

자의 정신건강 전반(Liebkind & Jasinskaja-Lahti,

2000)과, 학습된 무기력, 자존감의 손상,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Alvarez, Sanematsu,

Woo, Espinueva, & Kongthong, 2006; Greene, Way,

& Pahl, 2006; Lee, 2003, 2005; Liang, Alvarez,

Juang, & Liang, 2007; Liang & Fassinger, 2008;

Williams, Neighbors & Jackson, 2003), 국내에서 수

행된 조영아(2011)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

이 일상생활에서 차별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불

안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의 모순적 대우로 인하여 심리적 혼동의 상태에

놓일 수 있고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욕구좌절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소수집단에 비

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존재이고, 스스로는 같

은 민족이라는 사상에 근거하여 다른 소수집단

에 비해 더 많은 지원과 보상이 주어는 것이 당

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시에 남한 사회

의 그 어떤 소수집단에 비해서도 차별적 존재로

인식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스스

로는 ‘같은 민족’으로써의 특별대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

할 경우,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

게 되어 서로 회피하거나 대치하는 행동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Mackie, Devos, &

Smith, 2000). 이 때 부정적 감정의 대상이 되는

외집단은 자신을 차별하는 다수자 집단이 될 수

도 있지만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소

수자 집단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자신과 유사한

특성의 다른 소수자 집단을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로 인식할 경우 다른 소수자 집단

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남한주민들로부터 차별적 시선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것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이 자신의 삶

에 대해 지각하는 만족도는 다시 세상을 지각하

는 인식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양계민(2010)의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

국 성인의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지각하는 만족도가 외집단에 대한 평

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주

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 being)의 인지적 요소

로(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주관적 안녕감이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증가시키고(Kahn & Isen, 1993), 타인

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증가시키며(Waugh &

Fredrickson, 2006), 낙관주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

는 기존의 결과들(Compton, 2005; Dien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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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rs & Diener, 1995)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긍

정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Veenhoven, 1988) 낙

관주의와 같은 자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구재선, 2009).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이 처한 상황과 더불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삶

에 대한 만족도 역시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고, 본 연구

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

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지금까지 살펴본 배경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내 소수집단

인 다문화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둘째는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

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소수집단간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주로 보고

자 했던 연구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 주관

적 가정경제수준 등 인구학적 배경 특성에 따라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와 현실갈등, 한민

족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 등이 다

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

해 지닌 태도를 집단별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

다.

연구문제 3. 다문화집단과의 접촉수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가 달라

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4.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집단에 대

한 태도와 현실갈등, 한민족정체성, 지각된 차별

감, 삶의 만족도, 경제적 수준 등의 관계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5.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

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현실갈등, 한민족정체성, 지각된차

별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다문화집단에 대

한 태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

였다.

방 법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

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만 19세부터 69세까지의

273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15년 3월～4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고,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122명(44.7%), 여자

는 151명(55.3%)으로 여자가 약간 많은 편이었

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6명(27.9%), 30대가 63

명(23.2%), 40대가 78명(28.7%), 50대 이상이 55명

(20.2%)으로 전 연령층이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표집 되었다. 탈북 전 교육수준은 고등중학교

졸업인 경우가 159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2

년제 대학 졸업이 43명(15.9%), 소학교 졸업이하

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 각각 35명(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주관적으로 지각하

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라고 응답

한 빈도가 115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어려

운 편’이라는 응답이 104명(38.2%), ‘아주 어렵

다’는 응답이 47명(1.3%), 그리고 ‘잘사는 편’이

라는 응답이 5명(1.8%), ‘아주 잘산다’는 응답이

1명(.4%)인 것으로 나타나, ‘아주 어렵다’고 응답

한 경우와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

하면 전체의 55.5%가 경제수준이 어렵다고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남한거주 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 174 -

간은 8개월부터 19년 까지 매우 다양하였는데,

3년 이하 거주경험자가 92명으로 전체의 33.8%

였고, 3년 1개월부터 5년 이하 거주자가 107명

(39.3명), 5년 1개월부터 7개월 이하 거주자가 35

명(12.9%), 7년 1개월 이상 9년 이하가 24명

(8.8%), 9년 1개월 이상자가 14명(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조사대상 북한이탈

주민의 성별, 연령, 주관적경제수준 등 배경변인

외에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 다문화집단과의

접촉수준, 현실적 갈등, 한민족정체성, 사회적차

별감,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북한이탈주민임을

감안하여 설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

대한 포함하되 문항수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

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남한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설문이해에

어려움을 지니고 따라서 더 쉽게 피로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문

화집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

하여 설문지의 맨 앞에 다문화집단 내 각 소수

집단별로 특성을 기술하여 제시하였고, 설문조

사시에는 면접원이 일대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 다문화집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였으며,

설문과정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질문하도록 하여 최대한 설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

우선 첫째로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는 남한

내 다문화집단 중 대표적인 집단인 결혼이주여

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측면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양

계민(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 정서, 행동

요인의 문항 중 일부를 선별 및 수정하였다. 선

별 및 수정은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박사 각 1

명과 북한학 전공 석사 2명 등 총 5명이 합의하

는 방식으로 하였다.

인지. 인지요인은 ‘신뢰할 수 있다’, ‘거부감

이 든다’, ‘친절하다’, ‘유능하다’, ‘똑똑하지 못

하다’, ‘게으르다’ 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었는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

노동자가 이러한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

변인 빈도(%) 변인 빈도(%)

성별
남자 122(44.7) 주관적 아주 어렵다 47(17.3)

여자 151(55.3) 경제수준 어려운 편이다 104(38.2)

연령집단

20대 76(27.9) 보통이다 115(42.3)

30대 63(23.2) 잘사는 편이다 5( 1.8)

40대 78(28.7) 아주 잘산다 1( .4)

50대 이상 55(20.2) 남한 3년 이하 92(33.8)

탈북전

교육수준

소학교 졸업 이하 35(12.9) 거주기간 3년 1개월-5년 107(39.3)

고등중학교 졸업 159(58.3) 5년 1개월-7년 35(12.9)

2년제 대학 졸업 43(15.9) 7년 1개월-9년 24( 8.8)

4년제 대학졸업 이상 35(12.9) 9년 1개월 이상 14( 5.1)

표 1. 조사참여자의 배경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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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5)’까지 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척도의 신뢰도는 긍정적 태도 3문항과

부정적 태도 3문항으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았

는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

동자 각각에 대한 긍정태도문항의 신뢰도는 

=.62～.75였고, 부정적인 태도는 =.61～.74까

지였다.

정서. 정서는 ‘관심이 간다’, ‘정이 간다’, ‘가

엾다’, ‘안되보인다’, ‘피하고 싶다’, ‘두렵다’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역시 결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북한

이탈주민이 이러한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

어 있었다. 정서척도의 신뢰도 역시 긍정, 부정,

연민으로 나누어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

녀, 외국인노동자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 정서태도의 신뢰도는 =.81～.86이

었고, 부정적 정서태도는 =.72～.83, 연민 정서

태도는 =.72～83이었다.

행동. 행동은 각 대상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

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측

정하였는데,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해서는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직

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친한 친구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등의 세 가지 문항을 질문하였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결혼할

수 있다’, ‘내 자료와 결혼시킬 수 있다’의 두

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사회적 거리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척도의 신

뢰도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

동자 각각의 경우 =.75～.88까지였다.

다문화집단과의 접촉수준

다문화집단과의 접촉수준은 결혼이주여성, 다

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들을 대상으로 접

촉수준을 조사하였는데, 단순한 접촉빈도 보다

는 관계의 질에 초점을 두어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본적이 없다’,

‘그냥 길에서 지나다 우연히 보았다’, ‘우리 동

네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같은 교회에 다

니는 것을 보았다’, ‘자녀 학교의 학부모로 온

것을 보았다’, ‘같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

한 적이 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다

(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친구로 지내고 있

다(또는 친하게 지내고 있다)’, ‘가족 중에 있다’

‘기타’ 등의 총 9개 범주 중 접촉의 수준을 선택

하도록 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는 대상

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직접 본적이 없다’, ‘그

냥 길에서 지나다 우연히 보았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문항과, 그 외에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있다’, ‘자녀의 친한 친구이다’, ‘가

족 중에 있다’는 문항 포함한 7개 범주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이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대상에

대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 대상 집단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지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접촉의 수준

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는 1점부터 9점

까지, 다문화가정자녀는 1점부터 7점까지 가능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깊은 수준의 접촉을 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 갈등

현실적 갈등은 양계민(2010)의 연구에서 사용

한 설문문항을 기초로 다문화집단과 북한이탈주

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갈등을 표현하는 내

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수정의 태도

에 대한 문항선별과정과 마찬가지로 심리학, 인

류학, 교육학 박사 각 1명과 북한학 전공 석사

2명 등 총 5명이 합의하였다. 문항은 ‘다문화배

경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질수록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다문화배

경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증가할수록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줄어든다’, ‘다문화배

경 이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 일자리를 놓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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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할 수 있다’, ‘다문화배경 이주민에 대한 지원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 ‘다문화배경 이주민들 때문에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 등의

총 다섯 문항이었고,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

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의 5점 척도 상

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

=.78이었다.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정체성은 양계민의 연구(2008)에서 한

민족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 중 단

일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정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세 문항, 즉, ‘한국을 유지 발

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은 국가 경

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

가 단일민족이 것이 자랑스럽다’의 총 세 문항

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

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의 5점 척도 상

에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세 문항의 신뢰도는 

=.82였다.

지각된 차별감

차별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는 Sandhu

(1994)의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의 36문항을 이승종(1995)이 번안한 척도

를 이소래(1997)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을 양계민

등(2011)의 연구에서 최종 선정한 8개 문항을 사

용하였다. 원래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양계민 등(2011)의 연구에

서 사용한 연구는 남한에서 경험하는 차별감과

그로 인한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

기에 차별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선정하였

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사회에서 한국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된다’, ‘남한 사람들은 내가 북한에

서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나는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슬프다’, ‘나는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립다’, ‘나는 북한출신

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

고 느낀다’ 등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

어 있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78이었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양계민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는

것이었고,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

우 그렇다(5)’까지 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74였다.

결 과

배경특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및 연령집단별 다

문화집단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높은 부정적 정서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는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정서 그리고 행동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행동

에서만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외 나머지 집단의 경우 연령에 따른 집단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태도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

면 긍정적인 인지의 경우 20대와 50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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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이 30대와 40대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정서의 경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50대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의 경우 역시 50

대 이상인 사람들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각 집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관적 경

제수준을 ‘아주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

그 이상’으로 나누어서 태도의 평균값을 비교하

였다. 원래 설문문항에는 ‘잘 산다’, ‘아주 잘 산

다’는 응답도 포함되었으나 이 두 개의 범주에

속한 인원이 너무 적어서 보통 및 그 이상으로

합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지,

정서, 행동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별,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차별감, 현실

갈등인식, 그리고 한민족정체성의 수준을 비교

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민

족정체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집단

이 20대와 30대에 비해 한민족정체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성별, 연령별 집단차

태도 대상
성별 연령

남 여 t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F

인지

긍정

결혼이주여성 3.07(.59) 3.21(.55) -1.94 3.19(.58) 3.02(.54) 3.12(.52) 3.27(.65) 1.98

다문화가정자녀 3.16(64) 3.18(.52) -.37 3.27(.56) 3.04(.59) 3.10(.50) 3.28(.66) 2.77*

외국인노동자 2.94(.70) 3.06(.59) -1.51 2.97(.66) 2.88(.58) 3.02(.57) 3.15(.76) 1.70

인지

부정

결혼이주여성 2.53(.68) 2.56(.59) -.37 2.45(.63) 2.68(.66) 2.60(.56) 2.45(.67) 2.11

다문화가정자녀 2.43(.63) 2.45(.66) -.36 2.46(.59) 2.50(.66) 2.50(.64) 2.44(.64) 1.67

외국인노동자 2.51(.69) 2.53(.63) -.29 2.51(.71) 2.59(.68) 2.51(.56) 2.47(.68) .35

정서

긍정

결혼이주여성 3.23(.76) 3.30(.72) -.82 3.20(.76) 3.17(.64) 3.29(.73) 3.27(.74) 1.51

다문화가정자녀 3.40(.76) 3.39(.66) .12 3.34(.66)ab 3.25(.71)b 3.40(.66)ab 3.63(.80)a 3.07*

외국인노동자 3.13(.82) 2.97(.77) 1.64 3.01(.70) 2.88(.71) 3.08(.80) 3.25(.97) 2.34

정서

부정

결혼이주여성 2.15(.71) 2.35(.78) -2.16* 2.26(.70) 2.34(.63) 2.34(.69) 2.21(.96) 2.29

다문화가정자녀 2.08(.73) 2.15(.77) -.77 2.10(.76) 2.24(.71) 2.10(.70) 2.06(.86) .69

외국인노동자 2.16(.76) 2.40(.84) -2.48* 2.28(.81) 2.42(.70) 2.26(.80) 2.19(.91) .89

정서

연민

결혼이주여성 2.88(.86) 2.90(.87) -.17 2.79(.83) 3.06(.79) 2.78(.80) 3.00(1.05) 1,80

다문화가정자녀 2.83(.90) 2.87(.88) -.38 2.66(.83) 2.84(.79) 2.81(.77) 2.96(1.07) 1.31

외국인노동자 2.83(.90) 2.87(.88) -.38 2.87(.88) 2.86(.83) 2.77(.87) 2.91(.99) .30

행동

결혼이주여성 3.60(73) 3.46(.69) 1.61 3.54(.64)ab 3.31(.69)b 3.52(.68)ab 3.76(.82)a 4.05**

다문화가정자녀 3.39(.76) 3.41(.70) -.24 3.35(.64)ab 3.30(.72)b 3.35(.78)ab 3.65(.78)a 2.88*

외국인노동자 3.11(.80) 3.16(.73) -.61 3.12(.70) 3.04(.69) 3.12(.78) 3.32(.89) 1.39

* p <.05, ** p <.01, Tukey: a>b

표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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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현실

갈등, 차별감,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주관적인 가정경제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현실

갈등, 차별감은 높게 지각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정체성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경

제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집단의 한민

족 정체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 각 대상에 대해

지니는 태도 차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다문화집단 각 대상

별로 지니는 태도가 어떠한지 비교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지, 정서 및 행동의 태도를 반복측정 변

량분석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

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태도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부정적 인지태도는 다문화가정자녀의

평균이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정서의 경우는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순이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의 경우는 결혼이주여성과 외

국인노동자에 비해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평균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민정서는 세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순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가 가장 긍정적이고, 다음이 결혼이주여성이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경

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성별 연령

남 여 t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F

현실갈등 2.95(.72) 2.83(.70) 1.14 2.91(.71) 3.02(.75) 2.88(.64) 2.71(.74) 1.91

한민족정체성 3.78(.89) 3.63(.80) 1.49* 3.35(.74)b 3.38(.87)b 3.97(.75)a 4.13(.74)a 17.59***

차별감 3.15(.74) 3.20(.67) -.61 3.23(.68) 3.05(.64) 3.27(.64) 3.14(.84) 1.32

삶의 만족도 3.32(.85) 3.25(.79) .64 3.32(.79) 3.17(.85) 3.25(.85) 3.40(.76) .84

* p <.05, *** p <.001, Tukey: a>b

표 3.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

아주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그 이상 F

현실갈등 3.14( .75)a 2.95(.64)ab 2.72(.72)b 7.09***

한민족정체성 3.92(1.01)a 3.62(.87)b 3.67(.74)ab 2.11

차별감 3.37( .76)a 3.24(.64)ab 3.04(.71)b 4.38*

삶의 만족도 3.12( .85)b 3.13(.79)b 3.48(.78)a 6.66***

* p <.05, *** p <.001, Tukey: a>b

표 4.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가정경제수준별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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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집단의 접촉경험에 따른 태도 차이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과 접촉

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접촉수준

별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북

한이탈주민은 다문화집단을 접촉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이주여성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2.5%였고, 다문

화가정자녀와의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가 44.7%,

외국인노동자와의 접촉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24.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길가다가 우연히

보았다’거나,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거나 또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

았다’는 단순접촉의 비율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이 40.7%, 다문화가정자녀를 단순 접촉한 비율

이 46,5%, 외국인노동자를 단순 접촉한 비율이

43.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접촉경험이 없거나

단순한 접촉의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접촉의 수준에 따라 국내 다문화집단

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접촉의

효과는 결혼이주여성과의 접촉경험에 따른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정자녀의 접촉

경험에 따른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외국

인노동자의 접촉경험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에 대

한 태도 등으로 각각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우

선 첫째로, 결혼이주여성과 접촉의 수준이 높아

질수록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났는데, 특히 친밀한 접촉경험 집단이 다른 집

단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긍정적

인지, 부정적 인지, 부정적 정서, 연민정서 및

사회적 거리감 전반에서는 접촉수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가정자녀의 경우는 약

태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F

인지
긍정 3.14(.57)a 3.17(.58)a 3.00(.64)b 12.18***

부정 2.55(.63)a 2.45(.64)b 2.52(.66)a 5.36**

정서

긍정 3.27(.74)b 3.40(.71)a 3.04(.80)c 30.08***

부정 2.26(.76)a 2.12(.75)b 2.29(.89)a 8.95***

연민 2.89(.87) 2.81(.86) 2.84(.89) 1.83

행동 사회적거리감 3.54(.71)a 3.40(.73)b 3.15(.76)c 52.45***

** p<.01, *** p<.001, Bonferroni: a>b>c

표 5.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 차이

접촉수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접촉경험 없음 116(42.5) 122(44.7) 68(24.9)

단순접촉 111(40.7) 127(46.5) 119(43.6)

약한 상호작용 26( 9.5) - 53(19.4)

친밀한 접촉 17( 6.2) 10( 3.7) 29(10.6)

무응답 3( 1.1) 14( 5.1) 4( 1.5)

합계 273(100)

표 6.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다문화집단 접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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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밀한 접촉경험 집단이 접촉이 없거나 단순

접촉한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인지 및 정서태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정적인 태도

나 연민정서 및 행동의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노동

자에 대한 태도의 경우, 평균값으로 볼 때 친밀

한 접촉을 할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지는 경

향이 보이긴 하였으나 접촉수준에 따른 차이가

인지, 정서, 행동 전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

선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삶의 만

족도 및 주관적 경제수준과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

으로 보았을 때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이 높을수

록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전반이 낮아

지고 부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더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연민의 정서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차별감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 남한사회

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차별감이 높을수

록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태도는 낮아지고,

부정적 태도는 높아졌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더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실갈등인

식과 마찬가지로 차별감을 경험할수록 모든 다

문화집단에 대한 연민의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태도 접촉없음(N=116) 단순접촉(N=111) 약한상호작용(N=26) 친밀한 접촉(N=17) F

인지
긍정 3.21(.57) 3.05(.55) 3.25(.54) 3.25(.73) 1.85

부정 2.48(.65) 2.66(.59) 2.40(.61) 2.55(.71) 2.07

정서

긍정 3.23(.74)b 3.20(.74)b 3.44(.65)ab 3.68(.79)a 2.65*

부정 2.35(.80) 2.24(.72) 2.06(.65) 2.12(.65) 1.42

연민 2.92(.89) 2.94(.84) 2.48(.77) 3.00(.90) 2.23

행동 사회적거리감 3.49(.72) 3.50(.75) 3.59(.62) 3.80(.53) 1.06

* p<.05, Tukey: a>b>c

표 7. 결혼이주여성의 접촉수준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태도

태도 접촉없음(N=122) 단순접촉(N=127) 친밀한 접촉(N=10) F

인지
긍정 3.19(.50)b 3.09(.62)b 3.87(.67)a 8.73***

부정 2.48(.63) 2.44(.64) 2.03(.81) 2.26

정서

긍정 3.37(.66)b 3.37(.71)b 4.00(.85)a 3.97*

부정 2.17(.81) 2.10(.71) 1.80(.67) 1.23

연민 2.80(.83) 2.86(.83) 2.70(1.44) .24

행동 사회적거리감 3.37(.69) 3.39(.73) 3.96(.87) 2.93

* p<.05, *** p<.001, Tukey: a>b>c

표 8. 다문화가정자녀의 접촉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자녀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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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인 인지 및 정서의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사회적 거리감은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상관분석에 포함하

였으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와 직접적인 상

관관계가 산출되지 않아 표 10에 제시하지는 않

태도 접촉없음(N=68) 단순접촉(N=119) 약한상호작용(N=53) 친밀한 접촉(N=29) F

인지
긍정 2.95(.66) 2.98(.65) 3.02(.60) 3.20(.67) 1.08

부정 2.59(.70) 2.55(.65) 2.41(.52) 2.45(.78) .92

정서

긍정 2.85(.69) 3.07(.81) 3.13(.82) 3.22(.89) 2.09

부정 2.43(.80) 2.32(.83) 2.11(.73) 2.19(.81) 1.72

연민 2.83(.77) 2.87(.90) 2.91(.87) 2.72(1.07) .29

행동 사회적거리감 3.00(.68) 3.16(.83) 3.19(.70) 3.35(.79) 1.55

표 9. 외국인노동자의 접촉수준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

영역 대상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

긍정

태도

인지 결혼이주여성 -.16** - -.16** .26***

다문화가정자녀 -.16** - -.27*** .24***

외국인노동자 -.17** - -.22*** .22***

정서 결혼이주여성 -.13* .14* - .14*

다문화가정자녀 -.22*** - -.16** .17**

외국인노동자 - - - -

부정

태도

인지 결혼이주여성 .34*** .16** .24*** -

다문화가정자녀 .32*** - .33*** -

외국인노동자 .27*** - .21*** -

정서 결혼이주여성 .29*** - .20*** -

다문화가정자녀 .33*** - .18** -

외국인노동자 .30*** - .22*** -

연민

정서 결혼이주여성 - - .16* -

다문화가정자녀 .14* - .20*** -

외국인노동자 - - .15* -

행동

사회적 결혼이주여성 -.15* .18** -.15* .17**

거리감 다문화가정자녀 -.23*** - -.24*** .13*

외국인노동자 -.20*** - -.29*** .16**

* p <.05, ** p<.01, *** p<.001

표 10.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갈등, 한민족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만족도와 다문화집단에 대한 인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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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두 번째로는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

별감,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경제수준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실갈등인식

의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사회에서 지각하는 차

별감의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 수준과 주

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민족

정체성이 높아질수록 남한사회에서 지각하는 차

별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감 지

각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주관적 경제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문화집단 대상별로 지니

고 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삶

의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각 집단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의 태도를 종속변인

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상

관관계 분석에서 주관적 경제수준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회

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태도의 긍정성 및 부정성 여부에 따

라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났기에 표를 아래와 같

이 제시하였다. 우선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지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삶의 만족도였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

다고 느낄수록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지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의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태

도에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한민

족 정체성이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민족정체

성이 높을수록 모든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

탈주민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차별감이 낮을수

록 다문화가정자녀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긍정

적 인지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문화집단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현실갈등인식

과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지각된 차별감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과의

현실적 갈등을 인식할수록, 그리고 남한사회에

서 차별을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인지

및 정서태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경우 차별감이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 대하여 부정적

인지 및 정서 영역에서 일관되게 현실갈등인식

과 차별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되었

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으로

분류된 각 대상에 대해 경험하는 연민정서와 사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

한민족정체성 - 1.00

지각된 차별감 .35*** .17** 1.00

삶의 만족도 -.14* - -.29*** 1.00

주관적경제수준 -.21*** - -.17** .19***

* p <.05, ** p<.01, *** p<.001

표 11.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경제수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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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

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

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연민정서에는 차별감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

인노동자에 대한 연민정서에는 투입된 독립변인

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된 요인이 없었

종속변인 독립변인  t R2

인지

긍정

결혼이주여성 삶의 만족도 .23 3.65*** .09***

다문화가정자녀

지각된 차별감 -.22 -3.34***

.13***삶의 만족도 .18 3.00***

한민족정체성 .16 2.69**

외국인노동자

삶의 만족도 .18 2.90**

.11***지각된 차별감 -.16 -2.38*

한민족정체성 .13 2.13*

정서

긍정

결혼이주여성 한민족정체성 .16 2.66** .06**

다문화가정자녀

현실갈등인식 -.18 -2.76**

.09***한민족정체성 .14 2.32*

삶의 만족도 .13 2.12*

외국인노동자 한민족정체성 .19 3.09** .05***

* p<.05, ** p<.01, *** p.<001

표 12.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긍정적 태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 t R2

인지

부정

결혼이주여성
현실갈등인식 .30 4.79***

.14***

지각된 차별감 .14 2.16*

다문화가정자녀
현실갈등인식 .25 4.08***

.16***

지각된 차별감 .24 3.81***

외국인노동자
현실갈등인식 .22 3.44***

.09***

지각된 차별감 .14 2.10***

정서

부정

결혼이주여성
현실갈등인식 .26 4.09***

.11***

지각된 차별감 .14 2.17*

다문화가정자녀 현실갈등인식 .31 4.99*** .13***

외국인노동자
현실갈등인식 .25 3.92***

.11***

지각된 차별감 .14 2.50*

* p<.05, *** p.<001

표 13.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정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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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향의 방향을 살펴보면 본인이 차별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두 집단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정서의

증가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감정이 개입되고 있음

을 시사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는 대상마

다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결혼이주여성

의 경우는 한민족정체성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록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는 차별감과 현실갈등인

식의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차

별감을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

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인 북한이탈주민이 또 다른

소수집단인 다문화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

니고 있는지,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

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집단간 갈등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

다. 연구의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등 인구학적

배경특성에 따른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영역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고,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성별차

이가 나타난 부분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

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결혼이주 여성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

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사회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들을 근거로 추론해 보자면, 결혼이주여

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대상인

것처럼 보이기 쉽다는 점에서 가장 유사한 경쟁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범죄 등 부정적 특성이 연상되기 쉬

운 집단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피해자 인식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으로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령별 차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긍정

적 인지 및 정서에서 나타났는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의 경우는 20대와 50대

종속변인 독립변인  t R2

정서

연민

결혼이주여성 지각된 차별감 .15 2.18* .03

다문화가정자녀 지각된 차별감 .20 3.88** .05**

사회적

거리감

결혼이주여성
한민족정체성 .21 3.53***

.09***

삶의 만족도 .14 2.20*

다문화가정자녀
지각된 차별감 -.17 -2.55**

.09***

현실갈등인식 -.17 -2.63**

외국인노동자 지각된 차별감 -.24 -3.68*** .11***

* p<.05, ** p<.01, *** p.<001

표 14.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민과 사회적 거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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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30대와 4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정서의 경우는 50대 이상의 평균이 가장 높

고 다음이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연령이 높

은 집단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긍정적 정서

를 가지는 경향이 많고 30대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행동의 경우도 50대 이상의 태도가

가장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령

이 높은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마도 연

령이 높을수록 한국의 거주기간이 길고, 다문화

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가능성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연령차가 모든 집단에 대해

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용성의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자신들에게 덜 위협적인

존재인 아이들에 대한 수용성만이 제한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

후추론으로 추후 연구에서 면밀한 분석을 할 필

요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 이어 현실갈등인

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삶의 만족도가 성별,

연령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다른지 살

펴본 결과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한민족 정체성이었다. 한민족정체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한민족정체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한민족 정체성을

제외하고 현실갈등인식, 차별감, 삶의 만족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현

실갈등인식이 높고, 차별감도 많이 경험하며, 삶

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가지 다른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뒤의 상관분석에서 다문화

집단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서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다문화집단에 대

한 태도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다문

화집단에 대해 지닌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에 국내 여러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북

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세 종류의 다문화집단 중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가

장 부정적인 것은 김혜숙(2011)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김혜숙(2011)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을 포함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하고는

가장 부정적인 태도의 대상이 이주노동자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현실갈등을 인식

하고 사회적 차별감을 강하게 느낄 경우 욕구좌

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이주노동자 집

단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북한

이탈주민 대상 다문화교육시 이러한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다문화집단과의 접촉

수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접촉의 효과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 정

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긍

정적 정서의 세 가지 영역에서만 나타나고 외국

인노동자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접촉의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

면 대부분 접촉이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Eller & Abrams, 2003;

Hewstone, Rubin & Willis, 2002; Pettigrew, 1998)

사실상 긍정적 태도에서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니 수준이 아니긴 하지만 평

균적으로 볼 때 긍정적 정서의 측면에서 친밀한

접촉을 할수록 긍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집단과의 접촉은 긍정

적인 태도, 그 중 긍정적인 정서의 상승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집단간

이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러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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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의 효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는 무

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접촉의 효과가 모든 대상에 대해 그리고 모

든 영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는 북한이탈주

민들이 다문화집단을 접촉한 경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친밀한 접촉경험자가 부족해서

였을 가능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문화집단 구

성원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거나 만나보았다 할

지라도 거의 지나가다가 보는 정도의 단순접촉

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촉의 효

과와 함의를 현실적 측면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면 심층면접을 통한 상호접촉의 기제와 상호간

관계의 역동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생

각된다.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다문

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와 현실갈등, 한민족

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 경제적 수

준 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은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의 대

부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현실갈등인식의 수

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는 낮아지고 부정적

태도는 높아졌으며 사회적 거리감도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의 경우는

긍정적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에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산출되었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감은 가까

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 정체성의 경우

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인지, 사회적 거리감 부분에서만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인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은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

인 어려움이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관적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현실갈등인식의 수

준은 낮아지며, 차별감의 지각 수준도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관계가 산출되었으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이 현실갈등인식이나 차별

감, 삶의 만족도 등 자신의 개인적 심리상태와

적응수준까지는 영향을 미치나 한 단계 더 나아

가 외집단에 대한 태도까지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보다는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더 많이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5와 관련하여 북한이탈

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

미 있는 결과들이 산출되었다. 우선 첫째로 다

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요인이 산출

되었다. 즉,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울수록 다른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하고(Veenhoven, 1988), 타

인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증가시킨다는 결과

(Waugh & Fredrickson, 2006)를 실질적으로 보여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양계민(2010)의 연구에

서도 다수자 집단 사람들이 지닌 주관적 안녕감

은 소수집단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타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서 다수자 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한 평가를 하는

상황이든 소수자끼리 평가를 하는 상황이든 상

관없이 자신의 개인적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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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빈곤한 주변인으

로 살아가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김광웅, 이봉

근, 2011)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감소

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로 생각된다.

둘째,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한민족정체

성이었다.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계민(2009)

의 연구에서도 한민족정체성이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된 바 있는데,

그 연구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와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긍정적 태도에서 일관되

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민족정체성이 산

출되어 남한주민의 태도와 차이를 드러내었다.

또한 영향력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한민족정체

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도 한민족정체성의 내용이 한국이 단일민족이라

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상각해 볼

때, 배타적인 한민족정체성은 외집단에 대한 배

타성과 관련이 될 수 있으나 한민족이라는 자부

심은 오히려 긍정적 태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현실갈등인식

이 모든 다문화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

민이 다문화집단과 현실갈등의 상태에 있다고

지각할수록 다문화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및 정서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국내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 연구

들(김혜숙, 2011; 양계민, 2009; 양계민,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현

실적으로 남한주민들에 비해 소유한 자원이 더

제한적이고, 따라서 정부나 지역사회, 교회 등의

사회적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며 이러한

자원들을 다른 소수집단과 나누거나 경쟁하는

상황은 그들의 삶에 매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

고 인식할 수 있다.

넷째, 지각된 차별감 역시 현실갈등인식과 함

께 다문화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사람들로부

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된다는 결과인데, 위에

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지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생각된

다. 즉,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한 경우

외집단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지

만 사회적 차별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부정적 감정의 상태에 있기 될 경우 외집

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는 좌절된 욕구를 해소할만한 대상으로

써 다른 소수집단을 사용할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

서 좀 더 평가가 엄격해 지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

한 연민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차별감

이 산출되었다. 즉, 차별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 두 집단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높아졌다는

결과인데, 지각된 차별감이 부정적 태도를 증가

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외집단에 대한

연민의 감정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수자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같은 소수집단으로써의 공감이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내 소수집단

인 다문화집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

행된 연구였다. 연구결과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등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삶의 만족도나 한민족정체성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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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각 요인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각 요인이 어떤 기제로 다문화집단에 대

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

인지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노

력에 대한 함의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의 수준에서 끝나

기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기제를 보다 면밀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

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니며, 추후 추가적인

분석과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한계들을 정교하게 분

석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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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ors Influenci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Attitude to

Multicultural Groups in South Korea

Kyemin Ya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attitude to multicultual groups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273 North Korean defectors completed a questionnaire including attitude

toward the multicultural groups including women who immigrated for marriage,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nd the foreign laborers in South Korea,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Korean identity,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trong effect of

sex and age, the effect of contact appeared partially in the factors of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women

who immigrated for marriage and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The attitudes toward women

who immigrated for marriage and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were better than foreign

laborers. In addition, life satisfaction and Korean identity were found to have a major effect on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 groups, negative attitude was affected by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and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feeling of pity was affected by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social

distance was affected by multiple factors depending on the sub-groups.

Kyewords: North Korean defector, Multicultural group, Realistic conflict, social discrimination, Korean identity


